
잔여지의 감가보상의 산정기준

토지수용법 제47조는 잔여지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이라는 요건 외에 잔여지 가격의 감소만을 들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

여지의 가격이 감소 돠었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48조가 정하고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와는 

달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 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에 발생한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때 일단의 토지라 함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한 수필지의 토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감소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5.14. 선고97누4623 판결) ※같은 뜻 판례 : 대법원 

1993.04.23 선고 92누6600 판결 ; 1998.09.08 선고 97누4623 판결)


